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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무복은 소속된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되어야 하며 시대적인 패션감각이나 미적인 면에 

서도 뒤떨어져서는 안되며 또한 근무환경에 따라 작업에 대한 기능성을 중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근무복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 

에 관해 근무복 만족도, 선호도, 착용도, 관리도 둥을 조사하여 근무업종，직우］, 근무시간，근무 

경력, 연령,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 수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근무복 개발 

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우리나라 8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남성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근무복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각 문항마다 빈도, 상대빈도를 구하고 독립변수와의 관계 

를 알아보는데는 크로스테블레션에 의한 Z2 검증을 하였다. 또한 각 기업체측 관리자에게 근무 

복의 디자인 결정과정과 구입방법 등에 관해서 인터뷰에 의한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근무 

복의 디자인은 스케치하여 도식화로 표현하였다.

1. 각 기업의 근무복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점퍼스타일이 많았으며，색 

상은 기업마다 자신의 기업이미지색을 보여주었으며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이 더 많았고, 소재 

는 폴리에스테르 100%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의 혼방직물의 사용은 

적었다. 근무복 지급은 주로 본사보다 현장이 더 자주 지급받고 있었으며 개인 치수를 계측하는 

경우는 적었고 근무복 대금지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근무복디자인의 결정은 회사 

와 노동조합이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근무복에 대한 만족도는 디자인•색상•소재•치수,기능 만족도에서 모두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한 경우에 디자인 불만족 이유로는 구체적인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 

거나 디자인이 단순해서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디자인이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색상 불만 

족 이유로는 색상이 어둡다, 색상이 단순해서 지루함을 느낀다는 순이었으며, 소재 불만족 이유 

로는 보온 또는 통기성이 좋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수불만족 부위로는 상의의 경우 가 

슴둘레, 하의의 경우 바지길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치수 불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근무복 착용시 활동이 불편한 점으로는 몸을 굽힐 때가 가장 많았고 활동시 불편 부위 

로는 상의의 경우 넓이 즉 품, 하의의 경우 허리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과 상의 불 

편부위와 관계가 있었는데 8시간 이하는 소매부위, 9-10시간은 허리부위, 11시간 이상은 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에 대한 불만족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무복에 대한 선호도에서 디자인 선호도는 근무환경과 적합한 디자인，개성적인 디자인，회 

사의 이미지와 맞는 디자인 순이었고, 색상 선호도는 베이지색 계통, 파란색 계통, 회색 계통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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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소재 선호도는 보온 또는 통기성이 좋은 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늬 선호 

도는 모든 근무업종에서 무늬 없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햐여 더 무늬없는 것을 선호하였다. 여밈방법 선호도는 상의•하의 모두 지퍼가 가장 높 

았다.

4. 근무복 착용도에서 착용여부는 항상 착용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직은 근무복의 착 

용도가 매우 높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항상 착용하는 경우 

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활용도는 근무 중에만 입는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무복의 중요성 

은 기능성, 상징성, 독창성, 심미성, 유행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기능성 

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고, 근무복의 중요성을 상징성과 기능성에 두는 사원일수록 근무복을 항 

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복 착용시 업무의 효율성은 수월하다로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 

수록 근무복 착용시 업무가 더 수월하다고 느꼈으며, 업무가 수월하다고 느낄수록 근무복 착용도 

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 착용시 직장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편으로 나타났고 근무복 

착용시 소속감을 느낄수록 근무복의 상징성, 기능성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의 디자 

인에 대해 만족감이 클 때 근무복 착용시 느끼는 소속감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근무복 관리도에서 근무복 오염부위는 상의의 경우 소매끝, 칼라, 앞단 순이었고 하의의 경우 

밑단, 무릎부우I, 엉덩이 부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의의 경우 소매끝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칼라는 다른 직종에 비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 

으며, 하의의 경우 무릎부의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생산직에서, 엉덩이 부위는 전문•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복 손상부위로는 상의는 소매끝, 하의는 지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오염이 잘될수 

록 숩게 해짐을 알 수 있었다. 소매끝의 손상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행정직과 사무직에서, 

칼라,지퍼의 손상도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 관리에서 근무복 세탁방법으로는 물빨래가 많았고, 다림질을 안하는 편이며, 집에서 세 

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직일수록 물빨래가 많고 회사에서 세탁해주는 경우가 않았으며 판매• 

서비스직은 드라이 클리닝하는 빈도와 다림질하는 빈도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근무시간이 길수록 집에서 세탁을 하며, 다림질을 안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세탁회수를 4계절 

모두 조사해 본 결과 여름에 가장 자주 세탁함을 알 수 있었으며, 생산직이 가장 자주 세탁함을 

알 수 있었다. 새 근무복 관리는 지난번 것과 번갈아 입는다, 회사에 반납한다, 그대로 둔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위가 낮을수록 지난번 것과 번갈아 입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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